
고등학교 교사에서 발생한 비소세포폐암

성별 남성 나이 만 36세 직종 고등학교 교사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   

  근로자 망 ○○○은 2010년 □학교에 교사로 재직 하였고 2016년부터 
2018년까지 3D프린터 동아리 지도교사, 2019년 LED 동아리 지도교사로 활
동하였다. 발열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020년 2월 12일 비소세포폐암
(편평세포암)을 진단받았고, 요양 중 2021년 6월경 사망하였다. 이에 2021년 
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교육청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
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. 

2 작업환경

  근로자 망 ○○○은 2010년에 □학교로 부임하여 약 2015년 9월부터 
2018년까지는 3D프린터 동아리 지도교사, 2019년에는 LED 동아리 지도교사
로 근무하였고, 대학교 졸업 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약 1년 간 전업사에
서 전기배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담당과목이 전기과목이였으며 
전기정보과의 실습수업 시 실내에서 합판에 드릴로 나사못을 50~60개가량 
박는 수업을 가르쳤다. 학교에서 제출한 교사의 전기정보과 수업의 수업시수
는 2016년~2019년까지 17~20시간으로 이는 주당 수업시간을 의미한다. 근
로자의 수업을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는 동료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세한 업
무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다. 근로자는 방과 후 활동으로 2015년 9월부터 
2018년까지는 3D프린터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였고, 그 후 2019
년에는 LED 조명을 만드는 동아리로 바꾸어서 간간히 LED 조명 덮개를 만
들 때 한번 씩 사용하여 3D프린터 사용량이 1/2정도로 줄었다고 한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  근로자 망 ○○○은 2020년 1월 초부터 얼굴과 목이 붓고 피로하였는데, 
2020년 2월 11일 기침, 발열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CT에
서 우상엽에 암으로 의심 되는 병변이 확인되어 기관지내시경으로 조직검사
를 수행하였다. 조직검사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으며 전이여부 확인을 위



해 PET 및 MRI검사 촬영결과 림프절 이외 다른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
다(T4N3M0). 폐암치료를 위해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편평상피세포암 
3기B 진단 하에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. 항암치료를 
받으며 경과 관찰 하던 중 2020년 7월, 무릎 통증으로 수행 검사에서 왼쪽 
무릎 뼈에 전이 소견을 확인하였고 이후 림프절, 다리뼈까지 전이되는 등 증
상이 악화되어 21년 6월에 사망하였다.

6 고찰 및 결론

  근로자 망 ○○○(남, 1984년생)는 만 36세가 되던 2020년 2월에 대학병
원에서 비소세포폐암(편평세포암)으로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대학교 졸업 후 
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약 1년간 전업사에서 전기배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
였고, 2010년에 □학교로 부임하여 약 2015년 9월부터 2018년까지는 3D프
린터 동아리 지도교사, 2019년에는 LED 동아리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. 폐암
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발암물질로 분류된 인자에는 비소와 그 화
합물, 석면, 라돈 자핵종, 6가 크롬, 니켈화합물, 베릴륨과 그 화합물, 카드뮴
과 그 화합물, 결정형 유리규산, 흡연, 실외공기오염(PM2.5와 PM10) 이 외
에도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
있다. 2015년 9월부터 근로자가 방과 후 활동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교육
과정 실습을 통해서 4년 3개월, 연 80시간 기간 동안 나노입자 노출 농 도 
수준은 최대 22,6667개/㎤, (기하)평균 3,221~3,533개/㎤로 추정 된다. 석면 
철거 작업은 2018년 1월 22일~26일로 4일이외의 기간을 제외 하고 석면에 
대한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. 한편, 근로자는 학교에 부임
하기 이전부터 목재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기배선과 관련된 
실습수업을 담당하며 약 9년 8개월간 주 1회, 5시간 정도 기간 동안, 4㎛ 이
하의 흡입성 분진의 경우 평균 11.3㎍/m3, 최대 12.3㎍/m3 수준으로 노출되
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 3D프린터 첫 노출시점과 근로자의 폐암 진단까지의 
기간은 5년 7개월로 선행문헌에서 PM2.5 및 PM10, 흡연 등 호흡기 노출 이
후의 폐암 발생까지의 잠재기간이 약 10-30년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여 짧
은 편이다. 3D 프린터 사용에 따른 나노입자 노출과 발암성에 대해서는 현재 
세포 및 동물 실험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수준이며, 인간을 대상으로 한 
발암성 연구는 1편의 사례보고수준에서만 보고되고 있다. 목재분진 노출과 폐
암발병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국제암연구소에
서는 코호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폐암발병에 대한 그 근거 수준이 약한 것
으로 평가되고 있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
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 끝.


